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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세 기도회 소식                                4월6일(수)
주제:  “부활 체험 ”
복음묵상;사도2,14,22-33,  1베드1,17-21, 루가 24,13-35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오늘 복음은 우리가 듣고 함께 나누는 말씀 안에 또 우리가 받아 모시는 성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부활하여 하느님 안에 계시고 또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의 제자들은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더라고 말합니다. 죽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하게, 또 어떤 고통 중에 돌아가셨는지를 알아들어서 그리스도 신앙인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복음의 두 제자는 말합니다. 빈무덤에서 "천사들이 나타나 그분은 살아 계시다고 일러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 계실 때 하시던 말씀과 실천에서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부활하신 분을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후 하느님 안에 살아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삶과 실천이 하느님의 것이었다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같은 삶, 같은 실천을 자기 안에 이루어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 살아 계시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 살아 계시고, 우리의 삶과 실천 안에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성찬은 이 함께 계심을 받아들이고 실현하라고 촉구하는 성사입니다.   (서공석 신부님 강론중에서)


%%%%% 가족 소식 및 중재 기도  %%%%%%
1. 임 다윗 어린이가 그동안 계속해서 식사를 하지 못하여 극도의 영양 실조로 입원치료를 해야 하는 정도에 이르러 부모들이 큰 걱정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청하여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다윗에게 영육간에 건강을 주시길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박 세실리아 자매님 성령가족들의 기도에 힘입어 많이 좋와 지고 있지만 아직도 수술부위의 아픔과 탈진한 것이 빨리 회복되지 않고 있으니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홍루까 형제님의 모친 김 연실(루시아)자매님이 폐암으로 방사선 치유를 받으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빌어 주십시오.
4. 장필립(보름) 아기가 골수 이식을 받았으나 치료되지 못하고 몹씨 아픔니다. 새로운 희망을 위해 모두 하나되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본당신자이신 김경화 파비아노 (70세)할머님께서 뇌종양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08-374-7992)

6. 양에릭(어거스팅) 어린이가 투병 중에 있습니다. 어린 천사를 위해 기도 중에 주님의 자비를 빌어주십시오.
	“예수를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며 우리는 다 그 증인입니다.”(사도 2,32)  
“God has raised this very Jesus from death, and we are all witnesses to this fact.”


	서거하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새로운 교황 선출을 위한 기도
사도들과 그 으뜸인 베드로를 통하여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 나라의 기쁜 소식을 모든 백성에게 전달케 하신 하느님!
당신 종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베드로의 후계자로 삼으시고 평화의 사도로서 당신의 교회에 쇄신과 발전을 가져오심을 감사 드리나이다. 이제 그를 당신의 품으로 불러들이셨으니 당신의 무한한 사랑으로 그를 모든 성인들의 반열에 참여케 하시며 영원한 생명에 들게 하소서.
또한 교황 선출에 임하는 모든 추기경들에게 당신 성령의 은총을 풍성히 내리시어 거룩한 지혜와 참다운 용기로 성교회를 다스리며 온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굳건히 성장시켜 나갈 목자를 선출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베드로의 후계자인 이 새로운 목자로 하여금 이 세상에 당신의 사랑과 평화를 널리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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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묵상
흔히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인생 마라톤을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끝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 인생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저지른 잘못과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희망을 갖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잘 끝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이 이어지는 사막 한 가운데서 오아시스의 샘이 우리를 기쁘게 하듯 주님의 부활은 길고 긴 인생 언덕의 터널 끝에 나타나는 빛 자체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빛을 받아 희망, 기쁨, 나눔 속에서 주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체험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봉영 신부) 
주제:  “거룩한 부르심 ”
복음묵상; 사도 2,14ㄱ.36-41,  1베드 2,20ㄴ-25, 요한 10,1-10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
	이제 저는 친애하는 부모님과 그리스도인 교육자, 사랑하는 사제들과 봉헌생활자, 교리교사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젊은이를 성덕의 길로 이끌 특별한 소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 헌신적으로 충실함으로써 그들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성실히 응답하여 망설임 없이 ‘깊은 데로 가도록’ 격려하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가정생활의 성소를 받는 이도 있고, 봉헌생활이나 사제직의 성소를 받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성소를 식별하도록 도와 주고, 그리스도의 참된 친구,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어른들이 자신의 말과 모범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 줄 때, 젊은이들은 십자가의 신비가 깃든 그분의 메시지, 자기희생을 요구하는 그 메시지를 더욱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모님의 자애로운 전구에 힘입어 “추수할 일꾼들”(마태 9,38)을 보내 달라는 지상 곳곳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닿아, 아버지께서 열성적이고 거룩한 사제들을 당신의 양 떼가 있는 모든 곳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바람을 품고, 우리는 대사제 그리스도께 눈을 돌려 새로운 믿음으로 그분께 기도 드립니다.                       (요한 바오로 2세)                                                                


%%%%% 가족 소식 및 중재 기도  %%%%%%
7. 북가주성령쇄신 협의회 회장, 이 찬용(요셉)회장의 장남, Peter 군이 지난 주 뇌출혈로 쓸어져 긴급히 수술은 받았으나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주님의 도구로서 항상 애쓰던 가족들의 아픔을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어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빌어주십시오. 주님
8. 임 다윗 어린이가 그 동안 계속해서 식사를 하지 못하여 극도의 영양 실조로 입원치료를 해야 하는 정도에 이르러 부모들이 큰 걱정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청하여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다윗에게 영육간에 건강을 주시길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박 세실리아 자매님 성령가족들의 기도에 힘입어 많이 좋와 지고 있지만 아직도 수술부위의 아픔과 탈진한 것이 빨리 회복되지 않고 있으니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홍루까 형제님의 모친 김 연실(루시아)자매님이 폐암으로 방사선 치유를 받으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빌어 주십시오.
11. 장필립(보름) 아기가 골수 이식을 받았으나 치료되지 못하고 몹씨 아픔니다. 새로운 희망을 위해 모두 하나되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본당신자이신 김경화 파비아노 (70세)할머님께서 뇌종양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08-374-7992)

13. 양에릭(어거스팅) 어린이가 투병 중에 있습니다. 어린 천사를 위해 기도 중에 주님의 자비를 빌어주십시오.
	“목자는 자기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 내어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요한 10,3)
“The sheep hear his voice as he calls his own sheep by name, and he leads them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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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선출이 주님의 축복안에 잘 이루어 지기를 기도합시다.
교황 선출에 임하는 모든 추기경들에게 당신 성령의 은총을 풍성히 내리시어 거룩한 지혜와 참다운 용기로 성교회를 다스리며 온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굳건히 성장시켜 나갈 목자를 선출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베드로의 후계자인 이 새로운 목자로 하여금 이 세상에 당신의 사랑과 평화를 널리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1분 묵상
어느 화창한 봄날. 각양각색의 치장을 한 아동들이 선생님의 인솔 하에 소풍을 갔습니다. 호젓한 산속에 이르자 선생님은 아동들에게 몇 가지 주의를 주고는 "지금부터 자유시간이니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볼 때까지 모두 즐겁게 놀아요." 하고 해산시켰습니다. 아동들은 제철을 만난 메뚜기마냥 날뛰었습니다. 부부놀이를 하는 아이, 병정놀이를 하는 아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느닷없이 뛰어들어 방해를 놓는 아이, 또는 짝을 찾아서 친구의 흉을 보며 낄낄대는 아이 등, 별별 놀이의 잔치가 다 벌어졌습니다. 

이윽고 정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시간이 된 것입니다. 선생님의 호루라기는 깨가 쏟아지듯 재미있게 놀던 아이들의 귀를 때렸습니다. 순간, 아이들은 놀이를 중단하고 모두 선생님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게 놀려고 선생님을 피하여 멀리 갔던 아이들은 호루라기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선생님은 이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고, 찾은 뒤에는 이 아이들은 선생님께 크게 혼났지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자유 시간을 주었던 것과 같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즉, 지금 현재라는 시간에 자유롭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잘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선 이야기에 나오는 선생님을 피해 멀리 갔던 아이처럼, 우리들도 하느님의 눈길을 피하여 멀리 갔다가 하느님의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느님의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면서 하느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의 성소주일입니다. 바로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성소를 단순히 사제나 수도 성소로만 한정을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나 수도원으로 가서 재미있게 놀고, 신학생과 수사 수녀님들의 말씀을 듣고, 사제나 수도 성소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소주일을 잘 지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소주일은 우리 모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각자가 받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날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각자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안에 하느님의 뜻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요? 그리고 하느님의 부르심, 사랑을 하라는 그 부르심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를 반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봅시다.










(조명연 신부님 글)
주제:  “행복의 길 ”
복음묵상; 사도 6,1-7,  1베드 2,4-9, 요한 14,1-12 (길과 진리와 생명)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임종을 앞두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남기신 필담 내용입니다.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교황님께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온전히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방향제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요한 14, 1-4)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살 곳을 마련해 주시고 또 그 곳으로 가는 길도 알려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데려가 주시겠다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주위의 현실들은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낄 만 합니까?

우리 자신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신동철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 가족 소식 및 중재 기도  %%%%%%
14. 북가주성령쇄신 협의회 회장, 이 찬용(요셉)회장의 장남, Peter 군이 지난 주 뇌출혈로 쓸어져 긴급히 수술은 받았으나 위험한 상태였으나 많은 가족들의 기도로 걱정하던 혈압도 내려가고 회복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도구로서 항상 애쓰던 가족들의 아픔을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어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빌어주십시오. 
15. 임 다윗 어린이를 위하여 주님의 자비를 청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다윗에게 영육간에 건강을 주시길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박 세실리아 자매님 성령가족들의 기도에 힘입어 많이 좋와 지고 있지만 아직도 수술부위의 아픔과 탈진한 것이 빨리 회복되지 않고 있으니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홍루까 형제님의 모친 김 연실(루시아)자매님이 폐암으로 방사선 치유를 받으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빌어 주십시오.
18. 장필립(보름) 아기가 골수 이식을 받았으나 치료되지 못하고 몹씨 아픔니다. 새로운 희망을 위해 모두 하나되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본당신자이신 김경화 파비아노 (70세)할머님께서 뇌종양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08-374-7992)

20. 양에릭(어거스팅) 어린이가 투병 중에 있습니다. 어린 천사를 위해 기도 중에 주님의 자비를 빌어주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요한 11,25) 알렐루야!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Those who believe in me will live, even though they die.” Allelu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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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bi et Orbi Blessing
바티칸과 전세계에 내리는 축복
Dear brothers and sisters, 
after our great Pope, John Paul II, the Cardinals have elected me, a simple, humble worker in God's vineyard.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황 대(大) 요한 바오로 2세 후임으로 추기경들은 나를 주님의 포도원에 보잘 것 없고 미천한 일꾼으로 뽑았습니다.
I am consoled by the fact that the Lord knows how to work and how to act, even with insufficient tools, and I especially trust in your prayers. 
주님께서 (나와 같이) 불충분한 도구로도 일하시고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겐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여러분의 기도에 맡깁니다.

In the joy of the resurrected Lord, trustful of his permanent help, we go ahead, sure that God will help. And Mary, his most beloved Mother, stands on our side. Thank you. 

부활하신 주심의 기쁨 안에서, 그 분의 영원한 도움을 믿으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들 곁에 계십니다.




1분 묵상           “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주님, 나의 하느님
당신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주님, 나의 하느님
당신께 다가가게 하는 모든 것들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주님, 나의 하느님
자신에게서 벗어나
온전히 당신만을 향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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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사랑과 계명 ”
복음묵상; 사도8,5-8.14-17,  1베드3,15-18, 요한14,15-21 (성령의 약속)
	우리가 자주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계명이 어떨 때는 짐스럽고 나를 속박하고 귀찮은 것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영보다는 육에로 더욱 골몰하는 것이 현대의 질병이요 위기가 아닌가 합니다. 덕보다는 재산을, 양심보다는 권력을, 진실보다는 거짓을, 희생보다는 쾌감만을 위하여 광분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생활하려면 주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성령을 보내 주심에 있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계명을 실천하는 일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실수의 삶을 살았다 해도 회심의 생활로 다시 계명을 준수하고자 노력한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비추심으로 당신의 모습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여충구 신부님 강론에서)




%%%%% 가족 소식 및 중재 기도  %%%%%%
21. 김토마스의 질녀인 이 정미(소피아)가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조직검사 결과 

충수 돌기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금주 4/30 입원하여 5월초에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북가주성령쇄신 협의회 회장, 이 찬용(요셉)회장의 장남, Peter 군이 뇌출혈 수술후 위급한 상태였으나 많은 가족들의 기도로 지난 주말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도구로서 항상 애쓰던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해 주신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 드리며, 자비의 손을 펼쳐주신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23. 임 다윗 어린이를 위하여 주님의 자비를 청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다윗에게 영육간에 건강을 주시길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박 세실리아 자매님은 요즘 계속 우울증에 시달렸으나 갑상선 홀몬약 수치가 높으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좋와진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계속적인 기도로 용기와 힘을 주세요.
25. 박세실리아 고교동창이며 Giloy쪽에 살고있는 이(박)영란 자매님이 6년전에 유방암 수술하고, 항암치료도 받고 5년동안 아무 이상없이 지내다가 얼마 전 또다시 폐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자매님을 위하여 주님께 자비의 손길을 청해 주십시요.
26. 홍루까 형제님의 모친 김 연실(루시아)자매님이 폐암으로 방사선 치유를 받으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빌어 주십시오.
27. 장필립(보름) 아기가 골수 이식을 받았으나 치료되지 못하고 몹씨 아픔니다. 새로운 희망을 위해 모두 하나되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본당신자이신 김경화 파비아노 (70세)할아버지께서 뇌종양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08-374-7992)

29. 양에릭(어거스팅) 어린이가 투병 중에 있습니다. 어린 천사를 위해 기도 중에 주님의 자비를 빌어주십시오.
5분 묵상

	당신은 보시나요?
내안, 가장 깊은 곳에
당신을 믿고 당신을 바라는 아주 작은
그러나 거룩한 그 무엇이 있음을!
오, 나의 하느님, 들어보세요!
밤낮으로 당신을 향해 끊임없이 외치는,
당신을 향해 더 강하게 일어서는 이 무엇을...

내 안에 당신의 자애와 선하심을 목말라하는
못 견딜 그리움이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로 저를 보세요!
아버지, 저를 보세요, 아버지 아이의 내면을!
당신은 말하겠지요,
아, 이 아이, 이 작은 아이, 내 여종의 아이!

(폴 클로델의 시편 85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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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상식       “교황의 이름은 어떻게?”
교황 하드리아노 6세(1522~1523년) 이후 482년만에 독일 출신으로는 아홉번째 교황에 선출된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 그는 제265대 교황직 수락 직후 자신의 교황 이름을 '베네딕토 16세'로 정했다. '축복'을 뜻하는 라틴어 베네딕토를 선택한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작명'엔 어떤 사목 지향과 사목 프로그램이 담겨 있을까. 

교황으로 선출되면 새 이름을 정하게 되는데 보통 존경해온 전임 교황과 내면적 관계를 연결짓거나 그의 사목노선을 전폭 지지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베네딕토 16세 교황에게서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평화를 실현하고자 헌신한 교황으로 평가받는 선임 베네딕토 15세(1914~1922년)의 사목방향을 이어 '평화의 사도'가 되고자 하는 의중이 엿보인다. 그러나 교황 이름은 △자신의 가문에서 배출된 선임 교황 이름을 이어 쓰기도 하며 △콘클라베에서 교황으로 선출된 그날이 축일인 성인 이름을 따서 짓는 경우도 있다.

특이한 것은 '베드로'라는 교황명은 초대 교황 베드로 사도 이후 단 한명도 교황명으로 정한 적이 없다는 점.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명명(마태 16,18)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베드로 사도의 이름은 역대 교황이 쓰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교황명을 새로 정하는 관습은 사도좌에 오름으로써 교황은 이전 사람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사람(new man)이 됐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화신문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요한 14,23) 알렐루야!
“Those who love me will obey my teaching. My father will love them, and my Father and I will come to them and live with them..” Alleluia



